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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5. 11. 27.(목)

“편지에 담긴 한 사람을 위한 마음”
- 국립6·25전쟁납북자기념관, 특별전시 ｢한 사람을 위한 마음, 편지｣ 개막 -

□ 통일부 국립6·25전쟁납북자기념관(이하 ‘기념관’)은 개관 8주년을 맞이하여 

11월 28일(금) 오후, 경기도 파주시 소재 기념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｢한 

사람을 위한 마음, 편지｣를 주제로 특별전시 개막식을 개최한다. 

 

  o 이번 개막식에는 이승신 사회문화협력국장, 이성의 (사)6·25전쟁납북

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, 납북자 가족 및 파주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

들이 참석할 예정이다.

□ 기념관 개관 이후 여덟 번째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3가지 주제의 

전시를 통해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, 가족에 

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선보일 예정이다.

 

  o <머물렀던 마음>에서는 6·25전쟁 이전 납북자가 남긴 편지를 소개한다. 

평범한 가장이 가족에게 보낸 안부 편지를 통해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

그리움, 그리고 이들의 일상을 볼 수 있고, 납북된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

통해서는 독립에 대한 결의와 희망을 느껴볼 수 있다. 

 

  o <닿지 못한 마음>은 납북 이후의 기록으로, 납북자 귀환을 염원하며 

가족들이 써 내려간 호소문과 청원서, 그리고 아버지에게 쓴 보낼 수 

없는 편지를 전시한다.

 

  o <답장할게요>에서는 납북자 가족들이 받지 못한 편지에 대한 답장을 

관람자들이 대신 써보는 공간이 마련된다. 관람자들이 편지쓰기 체험을 

통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해 볼 

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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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특별전시는 오는 11월 28일(금)부터 2027년 10월까지 진행되며, 

2026년 2월부터는 기념관 누리집(www.abductions625.go.kr)에서 가상

현실 영상(VR)을 통해서도 관람할 수 있다. 

□ 기념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납북자들의 아픔에 함께 

공감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하며,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시를 

통해 납북자들이 잊혀 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.

붙임 : ｢한 사람을 위한 마음, 편지｣ 홍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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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｢한 사람을 위한 마음, 편지｣ 홍보물


